
3세 우리 아이를 위한 양육 길라잡이

자존감을 키우는

유아의 놀이



실수해도 괜찮다고 느끼는 아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아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이해하는 아이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말할 수 있는 아이

다음 장도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나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존중할 줄 아는 아이

결과보다 노력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거절할 줄 아는 아이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는 아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아이 

그리고, 이런 모습도 함께 기대하시나요?



그렇다면,

자녀를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고 있으신가요?

체크된 모습들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입니다.



“내가 만든 것 멋지지?”

<자존감이 자라는 순간>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한 주도성과 자각

“내가 만든 것”

아이가 한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멋지지?”

자신의 결과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과시가 아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매우 자연스러운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내가 만든 것 

멋지지?”

아이가 한 말 속에는

‘내가 해낼 수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믿음이 담겨 있어요.

이 작은 표현이 바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스스로 해 보고 

다시 도전하며 성취를 쌓아갑니다.

놀이에서의 도전과 성취는

자존감을 키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놀이에 도전하고,

성취해 내는 경험은 

아이의 자존감을 

크게 자라게 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놀이 사례를 보며 이해를 더 해볼까요?



아이는 공을 주고 받는 놀이 속에서,

함께 하는 즐거움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라요.

받아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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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

놀이 속에서 자라는 마음의 힘 1



놀이 속에서 자라는 마음의 힘 2

나는 의사야!

아이는 역할을 맡아 놀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황을 이끌어 보고,

상황에 맞는 대화를 경험하며

‘주도성’과 ‘자신감’을 키워요.

나는 간호사!



아이쿠!

괜찮아~

놀이 속에서 자라는 마음의 힘 3

아이는 블록을 쌓고 구성하면서,

새로운 시도도 하고, 실패도 겪으며,

다시 해내는 경험을 통해 마음이 자라요.



완성의 기쁨과

소소한 성취감을 경험하며

마음이 단단해져요.

완성!

멋지다!

놀이 속에서 자라는 마음의 힘 4



놀이 속에서 자라는 마음의 힘 

아이는 상상하고 구성하는 놀이 과정에서,

‘창의력’과 ‘자기 표현의 힘’이 

자라나요.

5

이렇게 길을 만들면
어디로 갈까?

이 길을  따라가면 
내가 만든 세계로 가는 거야!



<공놀이>

<병원놀이> <블록 놀이>

<길 만들기>

아이의 자존감은 조금씩 자라납니다.

 이처럼 다양한 놀이 상황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 

부모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부모의 작은 실천들을 알아볼까요?



자녀의 놀이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모의 관심과 이해가 깊어질수록,

아이도 놀이에 더 몰입하게 됩니다.

“정말 재미있는 생각이야.”

“공룡 학교에 어떤 동물이 놀러 올지 궁금한 걸.”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만들지 기대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의미 있는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아이의 놀이에 대한 공감과 이해는

아이 스스로를 인정하게 합니다.

“네가 혼자 멋진 집을 만들어 냈구나.”

“처음에 무너졌지만, 다시 해보려는 마음이 멋지다.”

“너만의 방식으로 해결했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놀이에서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해보는 경험은 자존감 발달의 핵심입니다.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 주세요.

어떻게 하지.. 할 수 있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요?

잠시 기다린 뒤,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해 주세요.

“도와줄까? 아니면 계속 스스로 해볼래?”

그리고 아이가 해냈다면, 인정해 주세요.

“혼자 해냈구나! 정말 멋지다!”

도와주고 싶어도 잠시 멈춰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해볼 시간을 먼저 충분히 주세요.



창의력과 자기 표현을 존중 받는 경험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함께 즐겨주세요.

슝!
날아라!



 그럼 놀이 과정 속에서 

부모는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놀이하는 공간이 어지러워도 

정리보다는 ‘놀이 흐름’에 집중해 보세요.

함께 놀이한다면 더 좋아요.

‘완성’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지금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에요.

아이의 놀이 과정을 

함께 즐기고 인정해 주세요.



하루 10분, 아이에게 집중해 주는 시간,

아이의 놀이를 존중해 주는 한마디,

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아이의 자존감도 함께 자라요.

특별한 놀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도 아이는 놀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 보고, 

도전하고,

생각을 펼치며 

마음의 힘, 아이의 자존감이 자라납니다.




